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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신보는 2006년기의 니트판매가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2006년기 하반기

에는 주문이 3주간에서 1개월 정도 늦어 불안하게 하더니, 11월에 들어서면

서 단숨에 스페이스(space)가 꽉 찰 정도의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2006년 

10~12월은 2005년과 비교하면 50% 정도 주문이 늘고 있다. 단가나 수량이 

모두 늘고 있는데 수량이 늘고 있는 요인의 하나는, 트렌드(trend)가 산뜻한 

것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내 생지의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야별로 레이디스 시니어(ladies senior)용 니트가 특히 늘고 있다. 7~8년 전

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 분야이지만 2005년에 단숨에 크게 늘었는데 금년에

도 그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 스포츠 캐주얼도 착실

하게 늘고 있어, 이들이 이너(inner)가 고전하는 것을 카버해 왔다. 

앞으로는 레이디스 시니어용 등으로 더욱 확충하려 하며, 그러기 위한 소

재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공의 미아이(美合)공장에서는 

2006년 가을에 새 설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새 설비를 도입한 것은 복합

(複合)관계 등과 같은 가공의 폭을 넓히려는 목적이 있으며, 200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또한 자사(自社)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제품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구상이며, 어패럴과(課)에서 정비(整備)한 해외봉제거점을 활용함으로써, 밀접



하게 연결되어 조업하면서 제품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